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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medical education is important for developing the competencies of medical doctors, and it includes basic biomedical sciences, pre-
ventive medicine, medical ethics, and clinical science.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
amination (KMLE) regarding its evaluation of competencies in basic biomedical sciences. The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were 
screened and selected from the test forms of the KMLE (2016–2018) by personnel conducting basic biomedical science education, and 
the selected questions were analyzed by three independent groups of undergraduate student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terms of the learning outcomes of basic medical education. The study scope includes the proportion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which consist of basic medicine questions and basic medicine-related clinical medicine questions, its annual change, disci-
pline distribution, and associated learning outcomes. The average proportions of basic biomedical sciences, preventive medicine and 
medical law, and clinical sciences were 2.3%, 5.8%, and 91.9% of all questions,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except those on preventive medicine and medical law, was 22.0% of the total, and questions on pharmacology and microbiol-
ogy accounted for 83.0% of the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The proportion of sub-enabling learning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comprised 14.0% of the total outcomes for basic biomedical sciences and 30.4% for preventive medicine and 
medical law. It is concluded that the KMLE questions may not sufficiently cover the essential competencies of basic medical education 
for medical doctors, and the KMLE may need to be improved with regard to competencies in basic biomedical sciences. 

Keywords: Basic biomedical sciences;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 Korean medical license examination; Medical doctor’s compe-
tency  

서론 

의사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첨단의료

산업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진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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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과 의

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을 인증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1]

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의사면허를 발급하는 

제도[2]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은 1952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때부터 

의사면허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하게 되었다[3].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한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

과목은 보건의약관계법규, 의학총론, 의학각론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동안 국시원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항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최근에는 데스크탑 

PC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시험(computer-based test)을 도입했

다[4,5]. 

의과대학에서는 기본의학 교육을 통하여 학생에게 의사가 되

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을 교육하고 있으며, 각 의과대학은 

기본의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역량 또는 성과를 미리 기록

할 학습성과에 따라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의학교육연합

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는 의

과대학에서 시행하는 기본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WFME 

세계표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6,7]. 이 세

계표준은 학생이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과대학 기본의학 교육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역량으로 임상의학뿐만 아니라 기초생의과

학(basic biomedical sciences)과 사회의학 등 다양한 역량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과대학협

회)에서도 기본의학 학습성과집을 3종류, 즉 진료역량 중심, 과학

적 개념과 원리 중심, 그리고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각각 발간하

여 의과대학이 이를 참고하여 교육할 수 있게 하였다[8-10]. 기초

의학 역량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하는 과학적 개념

과 원리 중심 역량과 사람과 사회 중심 역량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은 응시자의 기본의학 역량을 평가하

고 의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의사 국가시험

이 기본의학 역량 중에서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의사의 과학 역량

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

초의학 의사 국가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

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11,12]. 반면에 일부에

서는 기존 의사 국가시험이 의사에게 필요한 기초의학 역량을 충

분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학 의사 국가시험을 도입할 필

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의과대학이나 

학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대비하여 기초의학을 다시 공부하는 일

이 거의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되나, 우리

나라 의사 국가시험에서 기초의학 역량을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따

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서 기초의학 역량을 평

가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출제

된 문항에서 기초의학과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기초의학 관련 문항 추출과 목록 작성

이 연구는 국시원에서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간 의사 국가시험 문항 자료(2016년도 제80회 의사시험 홀수형, 

2017년도 제81회 의사시험 짝수형, 2016년도 제80회 의사시험 

짝수형)를 사용하여 출제된 문항을 분석하였다.

기초의학 문항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에서 교육하는 과학적 원

리와 개념 학습성과에 대한 이해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정의하였

으며, 기초의학 관련 문항은 기초의학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한 

임상의학 문항(기초의학 관련 임상의학 문항)과 기초의학 문항을 

합친 문항으로 정의하였다. 기초의학 전공 교수들이 의사 국가시

험에 3년간 출제된 문항을 모두 읽고 분석하여, 교수의 전공 과

목(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 

기생충학)에 해당하는 기초의학 문항과 기초의학 관련 임상의학 

문항을 선별하여 연도와 과목으로 1차 분류하였으며, 1차 선별

된 문항을 동일한 전공의 다른 교수가 2차 검토, 확인하여 목록

을 작성하였다.

2. 기초의학 관련 문항의 학습성과 분석

기초의학 관련 문항이 의과대학협회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기본의학 교육을 위하여 발간한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집 3가

지, 즉 (1) 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 (2) 진료역량 중심, (3) 사람

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에 기술된 어느 학습성과에 각각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분석조를 3개 구성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문항을 분석

하였다. 이는 3개 분석조가 같은 문항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출제 문항이 관련된 해당 학습성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 간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함이었다.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집 3가지(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 진

료역량 중심, 사람과 사회 중심)의 학습성과가 각각 세로로 나열

된 Excel 표에서,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되었다고 분석한 학

습성과에 연관된 문항번호를 가로로 각각 기입하였다. 학습성과 

선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 개 분석조에서만 문항과 연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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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판단한 학습성과는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분석조에서 

연관되었다고 판단한 학습성과를 문항과 연관된 학습성과로 판

단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의사 국가시험은 이틀 동안 6개 교시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

며, 각 교시의 시험과목은 보건의약관계법규, 의학총론, 의학각

론 1, 2, 3, 4로 공지되어 있다. 의사 국가시험 문항에 기초의학

이나 임상의학 과목 등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모든 

출제 문항을 검토하여 기초의학 문항과 기초의학 관련 임상의학 

문항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1. 기초의학 문항 비율

의사 국가시험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출제된 문

항을 분석한 결과,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

물학, 기생충학 등으로 구성된 기초생의과학(basic biomedical 
sciences) 문항이 전체 문항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3년 평균은 

2.3%이고, 예방의학과 의료법규 문항 비율은 5.8%를 차지하여, 

이를 합친 기초의학 문항 총수는 전체 문항 수의 8.1%였다(Fig-
ure 1). 

2. 기초의학 관련 문항

기초의학 문항은 아니더라도 기초의학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임

상의학 문항을 기초의학 문항과 합쳐서 기초의학 관련 문항으로 

정의하고 이를 의사 국가시험(2016–2018년) 문항에서 선별하여 

분석하였다(Supplement 1, Table 1). 출제된 기초의학 관련 문

항은 예방의학 등 보건의약관계법규 문항을 제외하면, 전체 문항

에서 평균 22.0%를 차지하였으며, 기초의학 관련 문항 중에서 

기초의학 문항은 9.7%이고 나머지 90.3%는 기초의학 관련 임상

의학 문항이었다. 기초의학 관련 문항을 기초의학 학문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약리학과 미생물학 문항의 합이 3년간 출제된 기초

의학 문항의 80.8%, 기초의학 관련 문항의 83.0%를 차지하였다

(Figure 2). 기생충학 관련 문항에서 기초의학 문항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은 기초의학 관련 임상의학 문

항은 있었으나 기초의학 문항으로 분류된 문항은 없었다. 병리학

은 병리학 문항뿐만 아니라 병리학 관련 임상의학 문항도 전혀 

없었다. 2018년도 의사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초의학 관련 문

항이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기초의학 관련 문항 중에서 

기초의학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2016년과 2017년도 비

율보다 감소하였다(Figure 3).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제외한 기초의학 관련 문항은 의학총론 

문항에 10.6%, 의학각론 문항에 89.4%가 출제되었으며, 이는 전

체 의학총론 문항의 5.3%와 의학각론 문항의 31.3%를 차지하였

다. 보건의약관계법규 시험은 모두 보건의약관계법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된 학습성과

의사 국가시험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출제된 기

초의학 관련 문항이 연관된 학습성과를 의과대학협회에서 발간

한 학습성과집 ‘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 학습목표’와 ‘진료역량 

중심 학습목표’에서 선별하여 최종학습성과(terminal learning 

outcome), 실행학습목표(enabling learning objective), 하위실

행학습목표(sub-enabling learning objective) 수준에서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2). 기초의학 관련 문항 중 기초

생의과학 문항은 관련 하위실행학습목표 총수의 14.0%, 예방의

학 및 의료법 문항은 30.4%, 임상의학 문항은 23.2%와 각각 연

관되었다.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된 각각의 과학적 개념과 원리 학습

목표가 3년간 출제된 빈도를 분석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Figure 4).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된 하위실행학습목표 중 

70.4%는 3년 동안 1회 출제되었으며, 22.1%와 7.5%는 각각 2회

와 3회씩 출제되었으며, 미생물학과 기생충학 학습성과인 “미생

물과 기생충감염” 영역에 속한 하위실행학습목표 중 16.9%가 기

Basic biomedical 
sciences (2.3%)

Preventive medicine 
and medical law (5.8%)

Clinical medicine 
(91.9%)

Figure 1. Proportion of basic medicine questions in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2016–2018). The proportions of 
each year (2016–2018) are presented. Basic biomedical sciences 
include anatomy, biochemistry, biophysics, cell biology, genetics, 
immunology, microbiology (including bacteriology, parasitology, 
and virology), molecular biology, pathology, pharmacology, and 
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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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되었다. 연관된 하위실행학습목표 중 

73.3%는 3년 동안 1회, 21.7%와 5.0%는 각각 2회와 3회씩 출제

되었다. 

고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기초의학 역량

을 평가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문항에서 기초의학 관련 문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현 의사 국가시험에

서 기초의학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이 예방의학을 제외하면 전체 

문항의 2.3%에 불과하고, 기초의학 관련 문항 대부분이 약리학

과 미생물학에 관련된 문항이며, 기초의학 학습성과 중 일부 소

수의 성과만이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

험은 기초의학 역량을 사실상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기초의학 

역량을 사실상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은 의사 국가시험 필기

시험에 출제된 기초의학 문항이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즉 2016년부터 3년간 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미

생물학, 기생충학 등으로 구성된 기초생의과학 문항이 전체 출제 

문항의 2.3%이고,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으로 지정된 보

건의약관계법규에 포함된 예방의학과 법의학 문항의 비율이 

5.8%이라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이 결과는 기초생의과학 문

Table 1. Discipline distribution and classification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in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2016–2018) 

Discipline of basic medicine Year

Total questions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a)

No.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Proportion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b)

Basic  
medicine

Clinical  
medicine

Proportion of basic  
medicine questions (%)c)

Anatomy 2016 11 2.8 0 11 0
2017 8 2.2 0 8 0
2018 1 0.3 0 1 0

Physiology 2016 3 0.8 0 3 0
2017 3 0.8 0 3 0
2018 0 0 0 0 0

Biochemistry 2016 5 1.3 0 5 0
2017 0 0 0 0 0
2018 13 3.6 0 13 0

Pathology 2016 0 0 0 0 0
2017 0 0 0 0 0
2018 0 0 0 0 0

Pharmacology 2016 66 16.5 6 60 9.1
2017 59 16.4 4 55 6.8
2018 42 11.7 0 42 0

Microbiology and immunology 2016 31 7.8 4 27 12.9
2017 31 8.6 7 24 22.6
2018 24 6.7 0 24 0

Parasitology 2016 2 0.5 1 1 50.0
2017 3 0.8 2 1 66.7
2018 3 0.8 2 1 66.7

Sumd) 2016 99 24.8 11 88 11.1
2017 88 24.4 13 75 14.8
2018 60 16.7 2 58 3.3

Averaged) 82.3 22.0 8.7 73.7 9.7
a)The number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was defined as the sum of basic medicine questions and clinical medicine questions with 
some basic medicine-related content. b)The proportion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among the total questions of each year (2016, 400 
questions; 2017 & 2018, 360 questions). c)The proportion of basic medicine questions among the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d)Ques-
tions on preventive medicine and medical law were excluded, and questions selected as belonging to multiple disciplines were counted as on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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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cipline distribution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
tions in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2016–2018). 
The bars represent the total number of questions on each discipline 
in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2016–2018). The 
number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was defined as the sum 
of basic medicine questions and clinical medicine questions with 
some basic medicine-related content.

Pr
op

or
tio

ns
 (%

)

2016 2017
Year

2018

20

10

0

■■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among total questions
■■ Basic medicine questions among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Figure 3. Changes in the proportions of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and basic medicine questions in the Korean Medical Li-
censing Examination (2016–2018).

Table 2. Learning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in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2016–2018) 

Learning outcomes
Scientific concept and principle

Clinical competencyBasic biomedical  
sciences

Preventive medicine  
and medical law Sum

Sub-enabling learning objectives
 No. of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267 68 335 431a)

 Total no. of outcomes 1,908 224 2,132 1,857
 Proportion of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
14.0 30.4 15.7 23.2

Enabling learning objectives
 No. of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135 38 173 215b)

 Total no. of outcomes 400 40 440 431
 Proportion of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
33.8 95.0 39.3 49.9

Terminal learning outcomes
 No. of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58 19 77 65c)

 Total no. of outcomes 101 25 126 108
 Proportion of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
57.4 76.0 61.1 60.2

Field
 No. of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15 2 17 -
 Total no. of outcomes 17 2 19 -
 Proportion of outcomes linked with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
88.2 100.0 89.5 -

a)Number of linked learning outcomes contained in terminal learning outcomes, enabling learning objectives, scientific concepts and prin-
ciples, and clinical skills and performance. b)Number of linked terminal learning outcomes, enabling learning objectives, scientific concepts 
and principles, and clinical skills and performance. c)Number of linked clinical presentation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3; 25(1): 68-77

https://doi.org/10.17496/kmer.22.02172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항의 총합이 예방의학과 법의학 문항으로 구성된 보건의약관계

법규 문항 수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이는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제외한 기초의학 문항이 의사 국가시험 360문항 전체에서 10문

항도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사면허시험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이 

기초의학 역량을 별도로 평가하는 step 1에서 280문항, 임상의

학 역량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인 step 2 clinical knowledge 

(CK)에서 315문항으로 평가한다. 시험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

마나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시험의 신뢰도는 

시험 문항 수에 비례하며, 현 의사 국가시험은 320문항을 출제하

여 신뢰도가 0.94라는 사실을 감안하면[13], 기초의학 역량을 30
문항 정도로 평가하는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이 사실상 기초의

학 역량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

나라 의사 국가시험 문항을 분석한 이 연구결과가 없어도 우리나

라 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학생이나 의사나 모두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이 기초의학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의사 국가시험 문항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였다. 

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기초의학 문항의 수가 매우 적어서 이 

연구에서는 기초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임상의학 문항을 선별해 내어, 이를 기초의학 문항과 합쳐서 기

초의학 관련 문항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기초의학 관련 

문항은 3년간 의사 국가시험 전체 문항의 22.0%에 해당하였으

며, 기초의학 문항 수와 기초의학 관련 문항 수 모두 분석한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추후에 이들 문항이 더욱 감

소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기초의학 문항은 모두 약리학, 미생

물학 및 면역학 그리고 기생충학과 관련된 문항이었고, 기초의학 

관련 문항도 이 3과목 문항이 대부분이어서 의사 국가시험의 기

초의학 관련 문항이 이 3과목에 치우쳐서 출제되었음을 나타냈

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에 관련된 기초의학 관련 문항이 

소수 있었으나 기초의학 문항은 없었다. 특이하게도 병리학은 병

리학 문항뿐만 아니라 병리학 관련 임상의학 문항도 전혀 없었다. 

이는 병리학 문항이 전체 문항의 44%–52%를 차지하는 USMLE 

step 1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결과이다[14]. 병리학은 병의 원

인과 병태생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병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합리

적인 치료나 예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필수 학문으로서 의료의 과

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5]. 우리나

라 의사 국가시험에서 병리학 관련 문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우

리나라 병리학 교육이 질병의 진단에 치우쳐서, 질병의 병태생리

를 소홀히 교육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된 학습성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성

과 역시 일부에 치우쳐 출제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된 하위실행학습목표는 기초생의과학 학습목표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기초의학 학습성과 19개 영역 중에서 

“인체발생” 영역과 “과학적 연구기법” 영역에 연관된 기초의학 

관련 문항은 전혀 없었다.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된 예방의

학과 의료법의 하위실행학습목표 비율은 30.4%였으며, 임상의

학은 23%이나 기초의학과 관련되지 않은 임상의학 문항이 78%

나 되기 때문에 출제된 전체 문항과 연관된 임상의학 하위실행학

습목표의 비율은 기초의학 학습성과 비율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기초생의과학 학습목표의 출제 비율이 가장 낮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된 기초생의과학 

하위실행학습목표 중 27%는 3년간 2회 이상 출제되었으며, 미생

물학과 기생충학 학습성과인 “미생물과 기생충감염” 영역에 속

한 하위실행학습목표도 비슷한 출제빈도를 나타내어 기초의학 

관련 문항과 연관된 하위실행학습목표 중에서도 일부 학습목표

가 반복되어 출제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기초의학 문항으로 선별된 문항과 연관된 하위실행학습목표를 

분석해 보면 기초의학 학습성과와 임상의학 학습성과가 모두 연

관되어 있는 문항이 많았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질 출혈이 지속

되는 산모의 처치에 사용할 약물을 묻는 문항의 정답은 프로스타

글란딘(prostaglandin)이어서, 이 문항은 약리학 학습성과 “분만

촉진제와 분만억제제의 작용기전과 유해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와 임상의학 학습성과 “질 출혈이 있는 여자에게서 원인에 따른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또 다른 

예로, 수술 후 발열이 지속된 환자의 혈액배양 결과로 균종, 감수

성, 내성을 제시하고 적합한 항생제를 묻는 문항은 미생물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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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frequency of learning objectives of scientific con-
cepts and principles among the basic medicine-related questions 
of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2016–2018). Sub-ELO, 
sub-enabling learning objectives; ELO, enabling learning objec-
tives; TLO, terminal learn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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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과 “항균제 감수성 검사법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와 임상의학 학습성과 “열이 나는 사람에게서 원인에 따른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와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 국가시험의 기초의학 문항이 기초의학 역량을 평가

하기 위해 출제되었다기보다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학습성과가 

모두 연관된 내용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초의학 문항으로 선별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다. 이는 기초의학 문항이 임상과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약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에 국한

되어 있다는 결과와 국시원에서 진료역량 중심을 바탕으로 개발

한 의사 국가시험(필기) 평가목표집의 기준에 따라서 출제하면 

기초의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기 어렵다는 사실

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16]. 기초의학 관련 문항에 약리학 

문항의 출제빈도가 높은 것은 약리학이 학문의 특성상 치료약제

를 직접 다루는 학문이고, 질환에 대한 치료약제가 문항줄기나 

답가지로 제시되는 임상의학 문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생

물학은 감염병 질환의 원인균과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약리학과 마찬가지로 “치료”와 관련된 임상의학 문항

에 미생물학 관련 문항줄기나 답가지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러한 기초의학 관련 문항은 “치료제”라는 기초의학분야가 

관련되었을 뿐이지 의학의 원리와 생명현상의 기전을 묻는 것과

는 매우 큰 괴리가 있다. 일부에서 이러한 약리학 및 미생물학 관

련 임상의학 문항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의사 국가시험에 기초의

학 문제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가 1952년에 도입한 의사 국가시험의 평가과목은 내

과학, 정신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피부비뇨과학, 산부인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의사법규 중 5과목이었으며, 이후 평가과

목은 일부 임상의학 과목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변경이 이루어

졌다[3]. 2000년에는 평가과목을 의학총론, 의학각론 및 보건의

약관계법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17]. 따라서 

2000년 이전에는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사법규를 제외한 기초의

학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2000
년에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험과목인 의학총론을 “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 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

증진,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이

는 기초의학 역량을 대부분 포함하는 정의이다. 따라서 2000년

에 평가과목을 개정한 시행규칙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기초의학 

역량을 의학총론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사 

국가시험을 크게 발전시킨 규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의 개정

에도 불구하고 의사 국가시험은 그 후 20년이 넘도록 기초의학 

역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국시원은 의사 국가시험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하여, 환자가 의사를 찾는 직무상황을 중심

으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역량을 기술한 의사 국가시험

(필기) 평가목표집을 2014년에 발표하였으며, 이 평가목표집은 

의과대학협회가 2012년에 발간한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진료

역량 중심)’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고 기술하였다[9,16]. 이는 의

사 국가시험의 평가목표가 진료역량 중심 역량임을 공식화한 것

이며, 의사 국가시험에서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제외한 기초의학 

역량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

가목표는 USMLE step 2 CK와 같은 임상의학 지식평가시험의 

평가목표로 적절한 것이지 의사 국가시험 전체의 평가목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시원의 의사 국가시험(필기) 평가

목표집은 의사 국가시험 시험과목으로 의학총론, 의학각론, 그리

고 보건의약관계법규로 정한 상위 법규인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18].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마다 고유한 의사면허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훈련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

국, 일본, 독일 등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의과대학 졸업생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19]. 각

국의 의사면허제도는 모두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환경을 반영하

여 그 나라에 필요한 우수한 의사를 적절하게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제를 비롯한 여러 시험제도를 운영해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의사나 변호사 등의 자격이나 

면허를 국가시험을 통하여 부여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의사를 적절하게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응시자가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적절하게 갖추

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새내기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의

과대학에서 시행하는 기본의학 교육을 통하여 획득하고 있으며, 

기본의학 교육에서 획득해야 할 역량 또는 성과는 진료역량을 비

롯하여 기초생의과학, 사회의학 둥 다양한 역량을 포함하는 것이 

세계표준이다[6,7].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도 우수한 의

사를 사회에 배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기본의학과정에서 획득해야 할 세계표준에 맞는 역

량을 충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은 

의학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생의과학 역량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WFME 세계표준에서 기초생의과학은 임상의학을 

습득하거나 적용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과학적 지식, 개념, 방법

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의학 연구와 개발 연구, 그리고 현재와 

미래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

술하고 있으며[7], 또한 기초생의과학은 학술의학이나 첨단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20,21]. 국가단

위에서 의사면허시험을 치르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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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에서 기초의학 평가시험을 임상의학 평가시험과 분리하

여 시행하고 있다[19].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은 기초생의과학 

역량을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의사에게 필요한 기초생의과학 역

량을 충실하게 갖추지 못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우

리나라에 우수한 의사를 사회에 배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국가시험에서 평가하지 않는 기초

생의과학 등은 의과대학에서 소홀하게 교육하게 되며, 이는 다시 

기초생의과학 역량이 부실한 의사를 사회에 배출하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기초생의과학 역량이 부실한 의사는 결국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게 되며,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12].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미국의 

USMLE step 1과 같이 추가로 기초의학 교육영역의 시험을 도

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 

경우는 교수 58.3%, 학생 30.2%, 전공의 35.3%였다는 연구보고

가 있다[2].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기초의학 역량 평가의 도

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타당성이 큰 이유

는 시험에 대한 부담 증가, 즉 학생의 시험준비에 대한 부담, 교

수의 학생 교육과 시험결과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학의 기초의

학 교육지원과 시험결과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2,22]. 그러나 학생은 진료를 독점하는 의사면허를 취득하

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의과대학은 학생을 

교육하여 사회에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는 사명을 가진 기관이며, 

국가가 신규 의과대학의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독점적 지위

를 보장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학생 교육에 더 많이 투

자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과대학이 학생 교육은 

소홀히 하고 대학병원이나 협력병원 운영에만 집중한다는 비판

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기

초의학 역량 평가 도입을 반대하는 또 다른 주요 이유가 “기초의

학은 의사가 되는 데에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

이다. 이러한 주장 대부분이 의학이나 기초의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

고 의사와 기초의학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

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의사 국가시험은 의과대학이나 학생이 희

망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수

한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의과대학 등 의학교육에 

관련된 단체와 교육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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